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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치매관리시행계획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 9월 21일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맞아 치매 관리 정책 기여 공로 인정
- 치유농업 활용 치매 환자 인지 기능 강화 및 프로그램 전국 확산 성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치매관리시행계획 결과 평가'에서 

치매 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

는 성과를 거뒀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현장에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

았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보건복지부와 ‘치유농업 활용 치매예방 업무협약’

을 맺은 이후 치매 예방과 인지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을 개발·보급해 왔다. 특히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과 연계

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과 확산 기반을 넓혀 왔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했다. 치유농업 프로

그램 참여자는 2022년 7,016명에서 2025년 21,893명으로 3배 이상 늘었

다. 수요자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장도 같은 기

간 234개소에서 552개소로 확대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보건·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

화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과 서비스 품질관

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박수선 농촌자원과장은 “치유농업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관리와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

로그램을 지속해서 보급하겠다.”라며,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

스 품질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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